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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교가 바울로가 말한 케리그마의 골격이며，바울로 서신의 신학적 

내용과도 부합된다.

3. 민중사실

루가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다 지방，사마리아 그리 

고 세계로 발전해가는 ‘구속사’ (救讀史〉에 있다. 그런데 여기서 주 

목되는 것은 그 창시적 계승자들이 갈릴래아 민중임을 분명히 한다.

예수가 승천할 때 천사들이 그를 우러러보는 자들에게 “갈릴래

아 사 람 들 아 !… …이 예수는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

다시 오실 것이다”(사도 1，11).

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 령 (氣 〉강림의 날을 교회 탄생의 날로 

본다. 그런데 그 사건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，그 사건의 

주역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“이 사람들이 다 갈릴래아 사람들 

이 아닌가! ”(사 도  2, 7) 라는 운집한 사람들의 경탄의 말로 나타낸 

다.

갈릴래아 사람들인 첫 제자들의 핵심은 모조리 예수를 배반하고 

도망쳤다. 그렇게 비겁하던 그들이 도도히 예루살렘에 ‘잠입’하여 

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전세계에 모인 이방에 사는 유다인들(D ia­

spora) 이 운집한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간 것이다. 그 자리에서 성령 

의 사건이 일어났다. 갑자기 세찬 ‘바람’이 불더니 집 안 (oikos)에 ^  

가득 찼다고 한 다 (사 도  2, 2). 이것을 동양적인 표현으로 하면 

(氣 )가  꽉 찼다는 말과 같다. 저들은 영 (푸 뉴 마 )으 로  꽉 차서 전설 •上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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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나 나옴직한 말 (방 언 , 여기서는 외국어 )을  했다(사도 2, 4). 그래 

서 자기들의 모국어는 잊은 채 세계에 홀어져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 

포라 유다인들은 저들이 영에 꽉 차서 전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 

고，더구나 저들이 외국어를 모르는 무식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 

을 때 다시 한 번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.

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! 

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

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셈 인가?(사도 2, 7~8).

처음 ‘집 ’이라는 말은 요사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‘생태 

학’이란 말이 나온 바로 그 단어 (Gkology) 다. 그러니 그것은 네 벽 

에 갇힌 집 이 아니 라 바로 담이 없는 세계다. 오순절 성 령 강림의 날 

에 세계적 사건이 일어났다.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 (氣 )을  통하여 

이루어졌고, 이 기 (氣 ，성령 )에 의해서 언어로 막혔던 담이 헐렸다는 

말이다. 이것이 세계가 하나되는 첫 열쇠이다. 이 사건이 갈릴래아 

민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. 그렇게 무능하던 그 민중 말이다.

이렇게 새로 난 민중의 대표인 베드로는 모인 저들에게 일장 연설 

을 한다.

여러분은 그를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 

습니다.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내어 다 

시 살렸습니다(사도 2, 23).

‘불법한 자’란 ‘법 없는 자 ’와 같은 뜻이다. 그러면 예수를 죽인 

세력은 강도와 같다는 뜻이 된다. 법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죽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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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통을 당하는 계층은 누구일까? 그것은 권력자나 상류층은 아닐 것 

이다.

바로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를 하느님이 죽음의 ‘아픔’에서 해방했 

다고 한다. ‘다시 살렸다，는 말의 본뜻은 ‘일으켰다’는 것이다. 이로 

써 예수를 죽인 세력을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고발하고，그들의 폭 

력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한 이가 하느님이라고 한다. 이렇게 죽임 

당한 예수를 하느님은 ‘그리스도’가 되게 했 다 (사 도  2, 36). 승자가 

아니고 패자, 강자가 아니고 약자를 세계의 구원자로 했다는 것이다. 

이것은 민중에 대한 기대와 꼭 같다.

한 평신도인 필립보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한 사람에게 선교 

했다. 그런데 그 경우의 텍스트는 ‘수난의 종 ’을 노래하는 이사야 53 

장이었다. 이것은 너무도 민중적 수난자를 서술한 글이다. 바로 그 

멸시의 대상인 수난자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이다(사도 8, 26 이 

하 ).

첫 순교자인 스테파노의 최후연설은 이스라엘 역사를 진술하는 것 

으로 일관한다. 그는 ‘나자렛 예수’가 모세의 법과 성전을 헐 것이라 

고 역설했다는 이유로 유다인 의회 앞에 선 것이다. 그런데 이스라엘 

역사를 보는 그의 눈은 편향적이다. 그는 이스라엘이 ‘종살이’하던 

이야기와 거기서 해방되는 이야기로 일관하고，지금의 유다교는 이 

에 배반한 반역자의 계열임을 통박한다. 이것은 민중적인 맥으로 이 

어온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(사도 7, 2 이하).

후반부의 바울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경향이 좀 다르다. 바울 

로는 도시에서 도시로，로마에서 그때 ‘땅 끝 ’이라고 생각한 스페인 

까지 선교할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고，민중과는 별로 관련 

시키지 않는다. 그러나 그의 첫 선교설교(사도 13장)에서 역시 이스 

라엘 역사 중에 ‘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’와 그것에서 해방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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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에서 출발하여 예수의 사건에 집중한다. 그리고 그의 삶의 고별설 

교와도 같은 에페소 장로들에게 한 말로써，그가" 일생을 노동하여 살 

아왔다는 사실 (나는 나와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나의 이 

두 손으로 일해서 장만했습니다)을 말하고，“이렇게 힘써 일하여 약 

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 무 ”(사도 20, 34~35)라고 역 

설했다.

바울로의 선교순례의 보고에서도 도처에 이미 그리스도 공동체가 

조직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. 그중에는 바울로가 설립한 것들도 

있으나 누가，어떻게 설립했는지 모르는 것이 더 많다. 다마스커스， 

안티오키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누가 공동체를 조직했을까! 그것은 

알 길이 없다. 모름지기 갈릴래아 민중이 사방에 홀어지면서 한 일일 

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헬레니즘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 

자 사방으로 흩어진 결과일 수도 있으리라. 하여간 이름을 모르는 수 

없는 예수의 민중들이 로마 영역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은 틀림없는 

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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